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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민주노총 후보 당선 "진보대단결로 새로운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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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구의 무소속 김종훈 당선인(왼족 두번째)과 울산 북구의 무소속 윤종오 당선인(왼쪽 세번째) 등 기자

회견 참가자들이 총선 승리 만세를 외치고 있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노총 후보 울산 북구 무소속 윤종오 후보와 울산 동구 무소속 김종훈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

다.

14일 오전 울산광역시의회 기자실에서 열린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4.13 총선 결과보고 기자회견'에서 당선인들을 비롯한 권오길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낙선한 이향희 노동당 후보 등이 "울산 노동자와 시민의 승리"라며 "진보대단결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제20대 총선 울산 북구와 동구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뤄낸 노동자들이 친재벌, 반노동 정책을 밀어붙인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했다"며 "울산이 노동정치 1번지로 다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쉬운해고와 노동개악을 막아내 일자리를 지켜내고 재벌 개혁은 물론 후퇴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되찾는

등 노동진보세력이 하나되는 토대를 새롭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이 자리 잡은 울산 동구는 무소속 김종훈 후보가 58.88%의 높은 득표율로 32.75%를 얻는데 그친 새누리당 안효대 후보

에 26.13% 차로 압승했다. 또한 북구에서도 윤종오 후보가 61.5%의 높은 득표율로, 38.5%에 그친 새누리당 윤두환 후보를 크게 앞

섰다. 새누리당은 두 당선인이 통합진보당 출신이라는 점을 물고 늘어지며 집요하게 '종북 공세'를 펼치며 비난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박근혜의 총선 목표 중 하나였던 노동개악 강행에 대해 노동자가 울린 조종이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및 세

월호 진상규명 외면 등 현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민중이 내린 심판"이라며 "이번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자-서민을 위한 △노동

개악 저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재벌책임 강화를 위한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

https://worknworld.kctu.org/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45


편집국 kctu2670@nodong.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